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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Soojung: 과격한 소녀들, 파괴의 생명력

<명상> 캔버스에 아크릴릭, 파스텔 145.5ⅹ112cm 2021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새 떼가 푸드득 날아가는 ‘대하 판타지’ 
회화를 그려온 정수정. 작가는 광활한 풍경에 복작이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힘껏 열어젖힐 때 생기는 ‘폭발적 에너지’를 
찾아왔다. 그래서 정수정의 그림은 말 그대로 ‘동적’이다. 님프들이 
풍차 돌리기를 하고, 빌런들이 주인공을 쓰러뜨리며, 피에 굶주린 
매가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화면에선 늘 춤추는 듯한 
‘운동감’이 감지된다. 정수정은 모험하는 이들로 ‘생명력’ 가득한 
회화를 제작하고 싶었다. 다만 그에게 생명력은 땅에서 새싹이 
움트는 숭고한 힘이 아니다. 때리고, 부수고, 짓밟은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파괴적인 생명력이다. 그가 사춘기 
소녀를 주로 그려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뭐가 잘못인 줄도 모른 
채 키득거리며 도화선에 불을 켜는 덜 자란 아이들의 장난과 
일탈에서 전복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 작가는 본능이 체면을 뚫고 
나오는 발랄한 인물로 인간 세계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에 
매콤한 맛을 보여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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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샤워> 패널에 파스텔 25.5ⅹ36.5cm 2021

개인전 <봄 봄 파우더>(2021. 12. 18~1. 13 에이라운지)는 
이전에 다뤄왔던 거대 서사에서 조연이었던 대상이 주인공으로 
갈라져 나온 ‘스핀오프’ 전시다.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화면에 
빛나는 눈을 가진 인물, 폴짝 뛰는 토끼, 연기가 피어오르는 
해골 등을 클로즈업해 담았다. 가루가 폴폴 날리는 부드러운 
파스텔로 그간 응축해 온 에너지의 두께와 무게를 이리저리 
재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봄(seeing)’이라는 미술의 
제1원칙을 주제로 삼은 만큼, 올해는 작업의 형식과 내용을 
심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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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모자를 쓴 검은 마음의 소녀> 캔버스에 아크릴릭, 파스텔 40-
ⅹ30.5cm 2021

정수정 / 1990년생. 가천대 회화과 학사 및 영국 
글래스고예술학교 석사 졸업. SeMA창고(2021), OCI-
미술관(2020), 갤러리밈(2019), 레인보우큐브갤러리(2018) 
등에서 개인전 개최. <21세기 회화>(하이트컬렉션 2021), 
<나메>(뮤지엄헤드 2020), <동그라미에게>(의외의조합 
2020),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9) 등 단체전 참여. 4월 실린더에서 우한나와 2인전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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